
최근에 담당자가 중요한 작업을 수행 하는 동안 졸아서
발생한 항공 교통 업계의 사고들이 보고 되었습니다:

• 2011 년 3 월 22 일엔 두 비행기가 자정 무렵 워싱턴 DC의
레이건 내셔널 공항에 통제타워의 허가 없이 착륙했습니다. 

당시 항공 교통 관제사는 졸고 있었습니다.

• 2011 년 2 월 19 일에는 자정 근무조의 항공 교통 관제사는
피곤해 깨어 있지 못하여 규정에 위반되게 동료로 하여금 맡은
작업까지 하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세스 산업계 플랜트는 하루 24 시간 가동을
하기에 교대근무 계획에 따라 야간에도 운전자가 근무하게
됩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수면시간 변동이 위험한 작동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졸음을 야기합니다. 운전부서 요원들은 항상
준비되어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 문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간 작업 시에도 깨어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면부족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업무가
끝나면 충분히 수면을 취해 근무 시 본업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근무자가 충분히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게
근무계획을 배려해야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2011년 7월교대근무

주요 공정 사고는 낮이든 밤이든 언제 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항상
경각심을 갖고 어떠한 공정 사고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간에
발생한 일련의 공정사고를 아래와 같이 소개
드립니다:

수천의 목숨을 앗아간 1984년 인도 보팔의
독성 가스 누출사고는 자정 직후에 발생
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 재앙은 통제불능과
함께 새벽 1시의 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엑손사 발데즈 유조선의 기름 유출
사고는 자정 직후에 발생 했습니다.

 11 명이 사망한 2010년 4월 20일
루이지애나 해안 멕시코 만의 석유시추
시설 딥워터 허라이즌의 폭발(위쪽 사진)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양 기름 유출
사고로 오후 10시경에 발생 했습니다.

www.iomosaic.com
www.aiche.org/ccps

사람들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대근무는 과도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주기적인 수면시간
변동을 수반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러한 졸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충분히 수면을 취합니다.  

주간에는 어둡고 조용하며 방해 없는 아늑한 곳에서 수면을
취하도록 합니다. 

일터로 나가기 직전엔 낮잠을 잡니다.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하여 졸음을 예방합니다.

깨어 있도록 가능한 많이 걷거나 움직입니다.

가장 피곤할 시간대에 지루하거나 어려운 작업을 계획 하지
마십시오. 연구 결과 야간 근무 근로자들이 새벽 4~5시에
가장 졸립다고 합니다.  

깨어있기 힘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를 취합니다.   

야간근무 시 경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인터넷 검색으로 조사합니다.

14 세기 독일 회화, “7명의 잠꾸러기”

http: //www.aiche.org/ccps/safetybeacon.htm
제조업 종사자를 위한 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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